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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 석유화학단지 태풍피해 75억원
동서석유화학 전 생산라인 복구 지연 … 16일 현재도 피해상황 파악중

9월12일 태풍 <매미>가 남부 지역을 강타하면서 9월12일 오후 9시 울산지역 전체의 정전사태가 빚어졌으

며, 이로 인한 석유화학단지의 피해규모는 현재까지 총 75억원으로 집계되고 있다.

울산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, 현재까지 울산 석유화학단지의 피해액은 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.

현재 울산석유화학단지에 입주해 있는 화학기업 중 이수화학, 코오롱유화, 삼성석유화학, KP케미칼, 한화석

유화학 등 19사 피해액을 집계한 것으로 SK 피해액은 포함되지 않았다.

이수화학은 12일 정전 후 2개의 공장에서 각각 12시간, 24시간의 가동정지가 발생했다. 이수화학 관계자는 

“매출손해액 5억원 중 영업손실은 1억3000만원이며, 시설피해액은 공장가동에 지장을 주지 않아 집계 대상에

서 제외했다”고 말했다.

코오롱유화는 매출손실액 2억3000만원, 시설피해액은 2000만원으로 조사됐다. 코오롱유화 관계자는 “정전시

간이 비록 40분에서 1시간 정도에 불과했지만 공장가동은 20-23시간 후에나 재개됐다”고 밝혔다.

한국알콜산업은 9월15일까지 3일 동안 공장가동이 중단됐으며, 피해액은 총 7000만원으로 공장정지 후 재가

동에 필요한 6시간의 공회전에 필요한 전기, Steam, 유틸리티 등의 제반비용이 피해액으로 현재 재고량이 충

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영업손실액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.

삼성석유화학은 전체 피해액을 5억원으로 파악하고 있다. 삼성석유화학은 12일 오후 9시 정전 후 12-22시간 

정도의 가동중지가 있었으며 약간의 시설물 피해와 생산차질에 의한 피해가 복합적으로 있었다.

카프로는 정전 후 제1공장 30시간, 제2공장 17시간의 가동중지가 있었는데 생산차질에 의한 피해액과 시설

피해액에 관한 부분은 현재 조사중에 있다.

대한유화는 강풍에 의해 PE와 HDPE를 쌓아두는 가사창고에 피해가 있었으며, 15시간 동안 공장가동이 중

단됐으나 정확한 피해규모는 집계가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.

동부한농화학도 정확한 피해규모는 현재 조사중이나 12일 오후 9시부터 24시간 동안 가동이 중지됐다고 전

했다.

동서석유화학은 현재 전체 생산라인이 정지한 상태이다. 동서석유화학 관계자는 “보수기간이 최소 8-9일에 

달할 것으로 보여 빨라야 21일부터 가동이 재개될 수 있을 것”으로 예상했다.

울산석유화학단지에 입주한 대부분의 화학기업들은 현재까지 피해상황을 파악중이어서 <매미>에 의한 피해

는 현재보다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. <김동민 조사연구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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